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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패션, 푸드, 뷰티 등 한류 연관산업을 
K-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

- 통상교섭본부장, K-패션 기업 무신사 방문 및 유통업계 간담회 -
-  「한류 연계 K-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」 연내 발표 예정 -

 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.12(수) 

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-패션 선도기업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을 

방문하여 K-패션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. 또한, 무신사, 딜리버드코리아, 

쿠팡, CJ올리브영, 컬리 등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

하며 K-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.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K-

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K-소비재 수출도 증가하는 가운데, 역량과 경험을 

갖춘 유통 플랫폼을 통한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  산업부는 한류와 연관된 K-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

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 먼저,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K-소비재 

프리미엄화를 추진한다. 한류박람회, K-POP 콘서트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한 

홍보 기회를 확대하고, 지원 방식도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통 플랫폼 

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두 번째로, 물류, 인증, 

지재권 등 수출기업 애로를 끝까지 해결한다. KOTRA 현지 무역관과 협업

하여 소비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고, 할랄 등 국가별 

상이한 해외인증 정보 제공 및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. 마지막으로, 해외 

역직구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. 우리 유통기업이 글로벌 

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몰 구축 및 홍보 지원, 현지 물류 파트너

와의 연결, 통관‧인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 

  여 본부장은 “우리 유통 플랫폼은 해외 소비자와 K-소비재를 연결하는 

‘핵심 가교’로, 역량있는 우리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우리 중소‧중견

기업 제품이 세계인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”고 하면서, “K-수출의 

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,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「한류 연계 

K-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」을 연내 발표할 계획”이라고 전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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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정책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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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사무관 전기성(044-203-4023)

사무관 서두원(044-203-4024)

참고  통상교섭본부장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

□ 일시/장소 : ’25.11.12(수) 16:00-17:15 /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

□ 참석자 :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무역정책과장 등 10명

 ㅇ (지원기관) KOTRA,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 

 ㅇ (기업) 패션무신사, 유통딜리버드코리아, 유통쿠팡, 뷰티CJ올리브영, 식품컬리

□ 주요내용 : ➊K-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및 유통기업 의견 수렴

➋유통 플랫폼과 중소‧중견기업 동반진출 방안 논의

<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순서(안) > 

시   간 내     용

 16:00~16:17(17‘)  무신사 매장 시찰

 16:17~17:15(58‘)  K-소비재 유통기업 간담회

 16:17~16:20(3‘) ⦁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

 16:20~16:23(3‘) ⦁소비재 수출 지원방안 설명 무역정책과장

 16:23~17:13(50‘) ⦁자유토론 참석자

 17:13~17:15(2‘) ⦁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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